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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재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활용할까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교재를 활용하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고전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특히 막막할 때가 많은데다가,

어떤 참고서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교재가 바로 ‘OVS 고전 운문’이랍니다.

다만, 처음부터 해석된 내용만 읽으면 절대 해석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다음의 순서를 따라서 고전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시 해석을 절대 보지 말 것!

2. 시 작품을 3번 정도 읽으며 모르는 부분을 체크할 것!

3. 모르는 부분을 위주로 ‘현대역’과 비교해 볼 것!

4. 모르는 한자어, 고어 등을 정리하면서 공부할 것!

5.  S(제목), BL(빈칸채우기), E(감정선), R(반복, 전환, 끝), 수식+피수식, 대비, 개념

어 순으로 내용을 해석하며 정리할 것!

6. 문제를 풀 것!

7. 최종적으로 시 해석을 읽으면서 자기와 해석이 다른 부분을 체크할 것! 

시 해석력을 UP!UP!

이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교재 활용법!

이 몸이 주거주거 일백 번(을) 고쳐 주거(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여 넉시라도(넋이라도) 잇고 업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싈 줄이 이시랴.(있는가?) 

 - 정몽주, <이 몸이 주거주거>

이렇게 하면 되어요.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썼는데요~ BL은 본문에 다가 적어도 되고요~ 꼭 정확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를 읽고 고민해 보고, 스스로가 해석하는 데에 있어요.

그리고 한자어에 체크해 두어서, 모르는 한자어는 공부를 해 두고요. (고전 운문은 중복되는 한자어도 많아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해석력이 

늘어요.)

자기 스스로 현대역을 써 보면 더욱 좋죠. (괄호 참고)

그리고 해당 해석본과 더불어서 유대종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면 더욱 UP! UP!

또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강세진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겁게 공부를 합시다! 

•S  : 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적을 거에요.

•BL : 해당 본문에 적어요.

•E  : 의지

•R  : 단어의 반복

•수식 + 피수식 : 일편단심은 임을 향함.

•대비 : 없음. (그런가? 일단 없어 보임.)

•개념어 : 반복? 과장? 충심?



O
V
S

고전 운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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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지가 - 구간 등

거북아 거북아   龜何龜何

머리를 내어라.   首其現也

내어 놓지 않으면  若不現也

구워서 먹으리.   燔灼而喫也

•S  :

•BL :

•E  :

•R  :

•수식 + 피수식 : 

•대비 : 

•개념어 :

1. ‘명령-위협’의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 ×) 

2.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 

3. 의인화된 청자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 

시 해석 1.   구지가 - 구간 등

1. 거북아 거북아  龜何龜何

2. 머리를 내어라.  首其現也

3. 내어 놓지 않으면  若不現也

4. 구워서 먹으리.  燔灼而喫也

1. 거북아, 거북아(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존재)

2. 너의 머리를 내어 놓아라.

3. 만약, (너의 머리를) 내어 놓지 않으면

4. 너를 구워서 먹겠다.

현대역

화자는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어 놓으라고 한다. ‘머리’는 ‘거북이의 생명’ 또는 ‘우두머리’ 정도로 해석이 되는

데,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시는 ‘부름 - 명령 - 가정 - 위협’의 구조로 되어 있는

데, ‘생명’이든, ‘우두머리’이든 화자가 간절히 바라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북이에게 화

자의 바람과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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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가 - 작자 미상

거북아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어라.  龜乎龜乎出水路 

남의 아내를 앗은 죄 얼마나 크냐.  掠人婦女罪何極

네 만약 어기어 내놓지 않으면  汝若悖逆不出獻

그물을 넣어 잡아 구워서 먹으리.  入網捕掠燔之喫

•S  :

•BL :

•E  :

•R  :

•수식 + 피수식 : 

•대비 : 

•개념어 :

1.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한 화자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 

2. 화자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 ×) 

3. 화자가 거북을 위협하는 이유가 2행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 ×)

4. 화자와 수로 부인의 대화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

5. 자연물의 소중함을 예찬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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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석 2.   해가 - 작자 미상

1. 거북아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어라.  龜乎龜乎出水路 

2. 남의 아내를 앗은 죄 얼마나 크냐.  掠人婦女罪何極

3. 네 만약 어기어 내놓지 않으면   汝若悖逆不出獻

4. 그물을 넣어 잡아 구워서 먹으리.  入網捕掠燔之喫

1. 거북아,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어 놓아라.

2. 남의 아내(=수로 부인)를 빼앗은 죄 얼마나 큰지 아느냐?

3. 만약, 수로 부인을 내어 놓지 않으면

4. 그물에 거북이 너를 넣어, 잡아 먹겠다.

현대역

화자는 ‘수로 부인’을 내어 놓으라고 거북이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수로 부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구지가>와 마찬가지로, ‘부름 - 명령 - 가정 - 위협’의 구조

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북이에게 자신의 아내를 돌려받으려는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나

는 시이다. 참고로, <구지가>는 왕을 구하는 장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공적인 면이 강한 시인 반면, <해가>는 

수로 부인을 구하기 위한 바람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적인 면이 강한 시이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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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항사 - 박인로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련만

두 세 이랑 밭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뤄 말겠노라.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 헤친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러이 여겨 손을 친다 나아오랴?

인간 어느 일이 명 밖에 생겼으리?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 년 살랴?

원헌이는 몇 날 살고 석숭이는 몇 해 살았나?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히 여기노라.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업노매라.

태평 천하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붕우(信朋友) 그르달 이 뉘 있으리?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S  :

•BL :

•E  :

•R  :

•수식 + 피수식 : 

•대비 : 

•개념어 :

1. 경제적으로 궁핍한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 (○, ×) 

2.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 

3. 윤리적인 덕목은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 ×) 

4. 설의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 

5. ‘단사표음’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 

6. ‘원헌’과 ‘석숭’은 화자와 달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 왔다. (○, ×)

7.  <보기>제시형   ‘그 밖에 남은 일’은 세속적인 이익을 좇는 일로 정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이 담

겨 있는 구절이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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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석 3.   누항사 - 박인로

1.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련만

2. 두 세 이랑 밭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3.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4.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뤄 말겠노라.

5.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 헤친다 물러가며,

6. 남의 부귀(富貴) 부러이 여겨 손을 친다 나아오랴?

1. 보잘것없는 이 몸이 무슨 의지와 취향(=지취)이 있을까?

2. 두세 이랑 되는 밭과 논을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한 채) 다 묵혀 던져두고,

3. (곡식이라도) 있으면 죽이라도 해 먹고, 없으면 굶어 죽을 망정 

4.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5. 나의 가난하고 천함(=빈천)을 싫다고 여겨, 손을 휘젓는다고 하여 그 가난이 물러가며

6. 남의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음(=부귀)을 부럽게 여겨 손으로 부른다고 내 살림이 나아지는가?

현대역

화자는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말하면서, ‘두 세 이랑 되는 밭과 논’은 전부 던져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

자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농사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은 그에 따른 화자의 생각이라 할 수 있겠

다. 빈궁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가난함을 수용하고 부귀에 대한 부러움을 멀리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

가 나타난다. 

해석

7. 인간 어느 일이 명 밖에 생겼으리?

8.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 년 살랴?

9. 원헌이는 몇 날 살고 석숭이는 몇 해 살았나?

10.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11. 내 생애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12.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히 여기노라.

7.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명(命) 바깥에 있겠는가? 

8. 가난하다고 해서 빨리 죽고, 부유하다고 해서 백 년 이상 살겠는가?

9. (생각을 해 보아라) 원헌이라는 사람을 몇 날을 살았고, 석숭이라는 사람은 몇 해를 살았는가?

10.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11. 내 생애가 이러하지만, 서러운 마음은 없다.

12.  단사표음(=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도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

현대역

화자는 모든 일이 ‘인간의 명’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한다. 가난하다고 하여 빨리 죽는 법도 없고, 부자라고 

하여 오래 산다는 법도 없다고 말이다. 자신의 생애는 비록 가난하지만 원망하거나 서러운 마음 대신에 소박하

게 살려 한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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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업노매라.

14. 태평 천하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15. 화형제(和兄弟) 신붕우(信朋友) 그르달 이 뉘 있으리?

16.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13. 평생 내가 정한 뜻은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 있지 않다. 

14. (나의 뜻은) 태평스런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로 삼아, 

15.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일에 있는데,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

가?

16.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아가려 하노라.

현대역

화자는 자신의 뜻은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온포)’에 있지 않는다고 말하며, ‘충효, 화형제, 신붕우’

와 같은 가치를 높이 사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은 화자의 정신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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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륜가 - 주세붕

형(兄)님 자신 젖을 내 조쳐 머궁이다.

어와 뎌 아우야 어마님 너 랑이아.

형제옷 불화(不和)면 개돼지라 리라.  <제5수>

늘그니 부모고 얼우 형니,

 불공면 어가 다고.

날료셔 디어시 절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S  :

•BL :

•E  :

•R  :

•수식 + 피수식 : 

•대비 : 

•개념어 :

1. 유사한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 ×) 

2. 가정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 ×) 

3. 윤리적인 덕목을 드러내면서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 ×) 

4. 제5수의 ‘불화’와 제6수의 ‘불공’은 ‘개돼지’가 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5.  화자는 제5수의 ‘형제’에서 제6수의 ‘늘그니’와 ‘얼우’로 화제의 초점을 옮겨 가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

다. (○, ×) 

6. 제6수에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부모와 형이 다툴 때 중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

7. 대화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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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석 4.   오륜가 - 주세붕

1. 형(兄)님 자신 젖을 내 조쳐 머궁이다.

2. 어와 뎌 아우야 어마님 너 랑이아.

3. 형제옷 불화(不和)면 개돼지라 리라.  <제5수>

1. 형님에게 주신 젖을 나 역시 좇아 먹었습니다.

2. 아아, 우리 아우는 어머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3. (따라서) 형제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면 개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대역

이 시에는 형제 간에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해석

1. 늘그니 부모고 얼우 형니,

2.  불공면 어가 다고.

3. 날료셔 디어시 절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1. 늙은 사람은 마치 부모님과 같고, 어른은 마치 형과 같으므로,

2. 이와 같은데, 그들에게 공손하지 않으면, (짐승과) 어디가 다를 것인가?

3. 나로서는 (늙은 사람과 어른을) 맞이하게 되면 절하고야 말 것입니다.

현대역

이 시에는 어른을 항상 공격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화자의 당부가 나타난다. 이는 오륜에서 장유유서

에 해당한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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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와 동량재를~ - 정철

어와 동량재(棟梁材)* 뎌리 야 어이 고

헐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뭇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다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S  :

•BL :

•E  :

•R  :

•수식 + 피수식 : 

•대비 : 

•개념어 :

1.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 

2.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며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 

3.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가 안타까워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 

4. 시적 화자는 ‘동량재’와 달리 ‘목수’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 

5. ‘고자 자’는 화자가 바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

시 해석 5.   어와 동량재를~ - 정철

1. 어와 동량재(棟梁材)* 뎌리 야 어이 고

2. 헐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3. 뭇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다

1. 아아,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와 같이 쓸 만한 재목을 어찌 저렇게 두고 있는가? 

2. 헐뜯어 기울어진 집의 논의가 많기도 많구나.

3. 무릇 목수가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를 들고 허둥대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현대역

이 시에서 ‘동량재’는 훌륭한 인재를, ‘기운 집’은 조선의 현실을, ‘목수’는 이권 다툼만 하는 신하를 뜻한다. 훌

륭한 인재를 적시에 쓰지 못하고 당파 싸움만 일삼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해석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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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공답주인가 - 이원익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릴 이로다

비 여 셔근 집을 뉘라셔 곳쳐 이며

옷 버서 문허진 담 뉘라셔 곳쳐 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셔 힘써 
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뉘 드며 논의를 눌라 고

낫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튼 얼굴리 편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타시라 셔이고

혬 업는 죵의 일은 뭇도 아니 려니와

도로혀 혜여니 마누라 타시로다

 주인 외다 기 죵의 죄 만컨마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야 사뢰나이다

새끼 기 마르시고 내 말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죵들을 휘오시고

죵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죵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 별감 :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달화주 :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 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수하상직 : “누구냐 !” 하고 외치는 상직군.

* 마누라 :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S  :

•BL :

•E  :

•R  :

•수식 + 피수식 : 

•대비 : 

•개념어 :

1. 권유의 어조로 대상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 ×) 

2.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난다. (○, ×) 

3. 화자는 모든 잘못이 ‘마누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 ×) 

4. ‘별감’과 ‘달화주’는 ‘죵’과 달리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 ×) 

5. ‘도적’이 멀리 달아났다는 점을 근거로 ‘죵’이 해야 할 일에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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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석 6.   고공답주인가 - 이원익

1.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2.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릴 이로다

3. 비 여 셔근 집을 뉘라셔 곳쳐 이며

4. 옷 버서 문허진 담 뉘라셔 곳쳐 고

5.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6. 화살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셔 힘써 고

1. 바깥 별감이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2. 제 소임 다 버리고, 몸 사릴 뿐이로다.

3. 비가 새어 썩은 집을 누가 고쳐 이으며,

4. 옷을 벗어 무너진 담을 누가 고쳐 쌓아 둘까?

5. 불한당 구멍 도적(=왜적)이 아직 멀리 달아나지 않았는데

6. 화살을 찬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수하상직은 누가 힘써 할 것인가?

현대역

화자는 바깥 별감, 바깥 마름을 언급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의 소임을 다 버리고 자기 몸만 사리고 

있어 화자는 걱정이 많다. 비가 새어서 집이 썩었는데, 고칠 사람이 없고, 무너진 담을 쌓을 사람이 없다고 말

이다. 더구나 적군도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침략할 수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사람도 없

다. 

해석

7.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8. 명령을 뉘 드며 논의를 눌라 고

9. 낫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10. 옥 튼 얼굴리 편실 적 몇 날이리

11. 이 집 이리 되기 뉘 타시라 셔이고

12. 혬 업는 죵의 일은 뭇도 아니 려니와

13. 도로혀 혜여니 마누라 타시로다

7. 크게 기울어진 집에 마누라(=상전)께서 혼자 앉아

8. 명령을 누가 듣고, 누구와 논의를 할까?

9. 낮에도 시름, 밤에도 근심, 이 모든 것을 혼자 도맡아 계시는데

10. 마누라의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가?

11. 이 집 이리 된 것을 누구에게 탓을 할 것인가?

12.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뭇도 아니하려니와 (물을 필요도 없거니와)

13. 도리어 생각해보니, 마누라(=상전)의 탓이로다

현대역

화자는 상전을 걱정한다. 아랫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상전의 명령은 누가 듣고, 

상전은 누구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상전의 얼굴이 편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화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아랫사람도 있지만, 상전의 탓이기도 하다

는 점을 짚고 있다. 아직 그 이유는 모른다. 좀더 읽어 보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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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인 외다 기 죵의 죄 만컨마
15.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야 사뢰나이다

16. 새끼 기 마르시고 내 말 드로쇼셔

17. 집일을 곳치거든 죵들을 휘오시고

18. 죵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19.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죵을 미드쇼셔

20. 진실노 이리 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14. 내 주인께서 잘못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종의 죄도 많구나.

15.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을 보면 민망하여 여쭈우려 합니다.

16. 새끼꼬기 잠시 멈추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소서.

17. “집의 일을 고치시거든 종들을 휘어 잡으시고,

18. 종들을 휘어 잡으시거든 상과 벌을 밝히시고,

19. 상과 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20. 진실로 이리 하시면, 집안의 도가 저절로 일어설 것입니다.

현대역

화자는 주인의 잘못도 있지만 종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그러다가 상전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

고 간청한다. 그 말은 이렇다. ‘상전은 종들을 휘어잡아 상과 벌을 밝힐 것, 그리고 어른 종을 믿을 것’이다. 이

렇게 진실로 하면 화자는 집안의 도가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즉, 이 시는 마냥 종을 비판하지도, 상전을 칭찬하지도 않는다. 집안의 도를 살리기 위해서 각각의 본분을 지

키지 않은 상황을 비판하고,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석

* 별감 :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달화주 :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 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수하상직 : “누구냐 !” 하고 외치는 상직군.

* 마누라 :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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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백수 광부의 아내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네   公竟渡河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墮河而死

가신 임을 어이할꼬   當奈公何

•S  :

•BL :

•E  :

•R  :

•수식 + 피수식 : 

•대비 : 

•개념어 :

1.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난다. (○, ×) 

2. 다양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풍류적 자세를 드러낸다. (○, ×) 

3. 화자는 자신의 권유를 따르는 청자에 대해 비판적 어조를 띠고 있다. (○, ×) 

4.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

5. ‘물’을 건너지 말라는 대목에서 대상에 대한 염려를 느낄 수 있다. (○, ×)

6. 2행의 ‘물’은 화자와 청자를 만나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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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석 7.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백수 광부의 아내

1.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

2.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네   公竟渡河

3.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墮河而死

4. 가신 임을 어이할꼬    當奈公何

1. 임이시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2. (그렇게 말했는데) 임께서 그 물을 건너시는구나

3.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는데,

4. 가신 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역

이 시는 임을 여읜 화자의 서글픔이 담긴 작품이다. 물을 건네려는 임을 만류하지만 결국 임은 떠났고 끝내 

임은 죽었다. 이를 보고, 혹자는 ‘사랑(충만) - 이별(부재) - 죽음(종언) - 만남(영원)’이라 분석을 하기도 하지

만, 이러한 내용은 <보기>에서 주어져야 확인이 가능하다. 이 시는 ‘임에 대한 걱정, 임에 대한 안타까움, 임에 

대한 슬픔’ 정도로만 해석해도 괜찮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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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경별곡(西京別曲) - 작자 미상

셔경(西京)이 아즐가 셔경이 셔울히마르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닷곤  아즐가 닷곤  쇼셩경 고마른*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여므론 아즐가 여므론 질삼뵈 리시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괴시란  아즐가 괴시란  우러곰 좃니노이

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긴히 아즐가 긴히 그츠리잇가 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즈믄  아즐가 즈믄  외오곰 녀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신(信)잇 아즐가 신잇 그츠리잇가 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내여 아즐가  내여 노다 샤공아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녈 예 아즐가 녈 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타들면 아즐가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 쇼셩경 고마른 :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마는.

* 럼난디 : 바람난지.

•S  :

•BL :

•E  :

•R  :

•수식 + 피수식 : 

•대비 : 

•개념어 :

1.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 

2. 초월적인 인물을 통해 화자의 운명이 예고되어 나타난다. (○, ×) 

3. 공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 ×)

4. 임을 향한 신뢰를 사물에 빗대어 제시하고 있다. (○, ×) 

5. ‘샤공’은 건너편에 위치한 ‘고즐’에 대해 질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6. ‘우러곰 좃니노이다’에는 사랑을 위한 여성의 적극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 ×) 

7.  <보기>제시형   ‘네가시 럼난디 몰라셔’와 ‘것고리이다’에서 적극적이고 솔직한 당시 여인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겠어. (○, ×)  




